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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이는 봄날’,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문화예술 사업

지역예술인 39팀 최종 선정, 2026년 거리음악회 본격 추진

▲ 2026년 남구 거리음악회 상반기 

지역예술인 공모 최종결과 공고문

▲ 2026년 3월 14일 거리음악회 공연 

중 가족뮤지컬 포스터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은 「2026년 상반기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 종 39팀을 선정하고, 3월 9일 그 결과를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되♘으며, 총 110팀이 지원해 지역 

예술인 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1차 서류심의 및 2차 영상심사를 거쳐 최종 39팀이 

확정됐다. 공모는 예술성, 발전 가능성, 시민 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하게 

선정했으며, 최종 선정된 예술인들은 2026년 거리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선정된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2026년 거리음악회」는 오는 3월 14일 

‘장생포문화창고’에서 첫 무대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3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3월 14일은 18:00 부터 19:30까지, 3월 21일과 28일은 18:30부터 19:30까지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 종료 후에는 장생포라이트 관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3월 14일 첫 공연에는 지역예술인 2개 팀과 함께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선보인다. 어린이부터 부모 세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거리음악회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사업으로 확장되♘음을 알리는 

상징적 인 무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3월 21일과 28일에도 지역예술인의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음악을 넘어 퍼포먼스·뮤지컬 등 다채로운 예술 콘텐츠로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2026년 남구 거리음악회는 단순한 거리 공연을 넘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지역예술인에게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남구를 대표하는 거리공연콘텐츠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재)고래문화재단 이사장(서동욱 남구청장)은 “거리음악회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열린 문화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예술인에게는 안정적 인 창작 기반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고래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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